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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 술라스트리 Sri Sulastri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착한 의견의 어머니 관구 

 

 

출 생: 1946년 8월 24일  인도네시아 살라티가 

서 원: 1979년 12월 12일  인도네시아 페칼롱간 

사 망: 2017년 9월 21일  인도네시아 페칼롱간 

장 례: 2017년 9월 22일  페칼롱간 수녀원 묘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장 3절) 

 

미리암 수녀는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에서 J. 프랍토한도요와 로에키마 여섯 자녀 중 다섯 

째로 태어났다.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자라 1957년 4월에 세례를 받았고 살라티카 성 바오로 

미키 본당에서 견진 성사를 받았다.  

 

미리암 수녀는 수년 동안 수라바야에서 행정분야를 공부했다. 스리 술라스트리가 아직 어린 

나이였을 때 수도자가 되려는 소망이 생겼다. 스리는 1976년 11월 5일에 페칼롱간의 노틀담 

수녀회의 청원자가 되었으며 1977년 12월 20일에 착복을 하면서 미리암이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양성기는 성소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어주었다. 다리가 약했지만 한 번도 소임이나 활동을 

면하게 해 달라고 청하지 않았다. 수녀는 수도 생활에 열정적이었다. 덕을 실천하고 

인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1979년 12월 12일, 페칼롱간에서 첫 선서를 발했고 부디 라하유 

병원의 행정 분야에서 새 사도직에 임하게 되었다.  

 

수녀는 마태오 복음의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장 3절)을 살면서 자신의 수도 생활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갔다. 

1987년 5월 13일, 수녀는 종신 선서를 발했다. 미리암 수녀는 비서 업무에 재능이 있어 관구 

비서 직무가 맡겨졌다. 살림에도 솜씨가 있었는데 특히 요리를 잘했다. 이 점은 공동체에 

커다란 공헌이었다.  

 

미리암 수녀는 생의 마지막 시기를 맞을 때까지 계속 재정 운영을 도왔다. 자신의 일에 대해 

항상 인내하고 기뻐했으며 매일의 기도에 충실했다. 페칼롱간은 수녀의 사도직과 삶에 있어 

마지막 정박지가 되었다. 수녀는 수도 생활의 모범이 된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리암 수녀의 건강은 2016년 10월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 2017년 9월 21일 오후 6시, 

수녀의 고통이 성모님의 고통과 결합했다. 좋으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에 사랑하는 딸을 

받아들이셨다. 사랑하는 미리암 수녀님, 하늘 나라가 그대의 것이니 행복하기를. 아멘.  


